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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12월에는 뭐니뭐니해도 시상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상식은 
일 년 동안 활약한 가수와 배우, 개그맨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잠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16 내멋대로 매스 어워즈’! 모두 함께 2016년 한 해 
수학계의 주목할 만한 사건을 돌아보고 상을 주도록 해요.   

글 김우현 기자(mnchoo@donga.com)  일러스트 비올라 
도움 박지훈(포스텍 수학과 교수), 펠리페 볼로쉬(미국 텍사스대 수리통계학과 교수)

  매 스  어 워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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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큰 메르센 소수 발견

2016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7

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49번째 ‘메르센 소수’가 발견된 건데

요, 48번째 소수가 발견되고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소수를 발견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10년 넘게 꾸준히 메르센 소수를 찾고 있는 

커티스 쿠퍼 미국 센트럴미주리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쿠퍼 교수는 2005년 12월 처음 43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아낸 뒤 계속

해서 더 큰 메르센 소수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견한 메르센 소수

는 쿠퍼 교수가 찾은 네 번째 메르센 소수이기도 합니다. 이 수를 한 줄

로 나열하면 숫자가 무려 2233만 8618개나 됩니다.

쿠퍼 교수는 앞으로 약 4년이 지나면 50번째 메르센 소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쿠퍼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50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고 있을 겁니다. ‘노력

이가상’ 수상자로 손색이 없겠죠?

2018년 필즈상 유력 후보

이 수학자를 주목하시라! 올해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수학자에게 

주는 탄탄대로상의 주인공은 피터 숄츠 독일 본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우수에 젖은 눈빛과 테리우스를 떠올리게 하는 장발. 만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것 같은 외모의 숄츠 교수는 영화배우가 아니라 정수론을 

연구하는 28살의 수학자입니다. 숄츠 교수는 14살에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던 수학신동이었는데, 16살에 앤드루 와일스 교수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것을 보고 정수론에 흥미를 느꼈다

고 합니다. 

숄츠 교수는 자신이 만든 이론으로 산술기하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했

으며, 클레이 재단이 뽑은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인 호지 추측과 랭글

랜즈 프로그램 연구에도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뛰어난 업적으

로 2015년에는 페르마상과 라이프니츠상을, 2016년에는 유럽수학회상

을 수상했습니다. 숄츠 교수는 다음 필즈상의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2018년 브라질 세계수학자대회를 주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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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계를 뜨겁게 달군 

노력이가상
커티스 쿠퍼 교수

난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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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와 멋지게 협력!

‘으뜸화음’을 이루고 있는 음들은 서로 잘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수학에도 다른 분야와 잘 어울려 멋진 성과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으뜸화음상’의 주인공 위상수학입니다. 

도너츠와 커피 잔을 떠올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도너츠와 커피 잔을 연

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위상수학은 도너츠와 커피 잔에 있는 구멍처럼 한 가

지 성질에 주목한 뒤, 다른 것들의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위상수학은 위상기하학, 대수적 위상수학처럼 다른 분야와 잘 어울립니다. 

올해 노벨상을 받게 한 위상물리학도 물리학과 위상수학이 결합한 결과랍니

다. 데이터의 값보다 모양에 주목해 분석하는 ‘위상적 데이터 분석’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위상적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병에 걸릴 확률을 정확하게 계

산할 수 있고, 알맞은 치료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상수학이 또 어떤 분야와의 하모니를 선사할까요?

영국의 모든 술집을 방문할 수 있는 최단 거리 계산

술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죠. 수학자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윌리엄 쿡 캐나

다 워털루대 수학과 교수는 2년에 걸쳐 영국에 있는 2만 4727개의 술집을 모두 

들르는 가장 짧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술을 좋아 하기에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사실은 ‘순회 세일즈맨 문제’라는 유명한 수학 문제를 술집을 

대상으로 풀어본 거랍니다.

순회 세일즈맨 문제는 도시가 여러 개 있을 때 모든 도시를 

한 번만 지나가면서 전부 들를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

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수가 같더라도 각 도시를 연결하는 경

로가 다르고,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야 하니까 무엇을 대상으

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쿡 교수 연구팀은 도시 대신 술집

을 대상으로 순회 세일즈맨 문제를 풀었던 것이죠.

연구팀은 앞으로 미국 국립사적지에 등록된 5만 곳을 모두 들르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의 길이를 예측해보니 약 35만 202km라고 하는데, 지

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km라는 점을 떠올리면 얼마나 긴 거리인지 짐작할 수 있겠

죠? 쿡 교수의 연구가 잘 진행되길 바라며 ‘상상그이상’을 드립니다.

상상그이상

윌리엄 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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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타들어가는 수학자

오랫동안 자신의 논문이 검증되기를 기다린 모치

즈키 신이치 일본 교토대 수학과 교수에게 ‘마른장

작상’을 수여합니다.

2012년, 모치즈키 교수는 ‘abc추측’을 증명한 논

문을 발표했습니다. 500쪽 분량의 이 논문은 양이 

워낙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아직도 검증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abc추측은 1985년 영국의 수학자 데이비드 매서

가 처음 제기한 문제로, 서로소
★
인 세 정수 a, b, c

에 대해 a+b=c이면 c＜rad(abc)
1+ε

라는 추측입니

다. rad는 괄호 안에 있는 수의 소인수들을 곱하라

는 뜻이고, ε은 0이 아닌 아주 작은 양수입니다.

abc추측이 증명되면 수론 분야의 여러 미해결 

문제도 풀리기 때문에 abc추측은 수론 분야의 핵

심 문제로 꼽힙니다.

작년 말 abc추측 검증 워크샵에 참여한 펠리

페 볼로쉬 미국 텍사스대 수리통계학과 교수는 

“1~2년 더 기다려야 증명이 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

다. 모치즈키 교수의 속이 더 

타들어가겠네요!

산업현장의 만능 해결사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산업수학이 

꽃 피고 있습니다! 산업수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는 올해 4월 ‘산업수학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수학은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

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발달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데이터의 규칙을 

분석해 정보를 찾아내는 도구로 수학이 주목을 받

게 된 거죠. 요즘에 등장하는 산업은 대부분 정보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산

업수학의 역할도 중요해진 겁니다. 

수학이 산업현장에 잘 사

용되기 위해서는 수학과 산

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는 올해 산업수학혁신

센터를 설립하고 주요 

대학에 산업수학센터

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산업수학을 활성화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업현장

에서 수학이 쓰일지 기대가 됩니

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지켜보

도록 해요.  

마른장작상

모치즈키 신이치 교수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산업수학이 

꽃 피고 있습니다! 산업수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멋지게비상
산업수학

서로소★ 
3과 5처럼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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